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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어놓고 가동 못하는 발전소, 만들어 놓고 전력 못나르는 송전선

- MB정부, 박근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허가 낸 발전소 차례로 상업운전 시작
- 전력수요 낮은 강원도에 무분별하게 대용량 원자력·석탄발전소 허가
- 송전선이 없어 준공하고도 개점휴업 상태 이어가야
- 고장 잦은 HVDC로 강원도-수도권 연결하여 이중으로 혈세 낭비  

동해안 지역에 22년 10월 31일 강릉안인 1호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석탄화력 

4기, 원자력 2기의 발전소가 들어올 예정이다. 그러나 전력수요가 적은 강원도

에 무분별하게 발전소 허가를 내줘 문제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. 전력거래소의 

시뮬레이션에 따르면, 강릉안인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이 지역의 발전기

들은 70%로 출력을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 강릉안인 2호기가 상업운전

을 시작하면, 강릉안인 1호기와 2호기는 교대로 정지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

다. 송전망에 대한 계획없이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허가하고, 강원도에서 사용하

는 전력량보다 많은 발전소를 지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.    

강릉안인 1호기가 시운전을 시작한 후, 동해안에 위치한 다른 발전소들은 출력

을 낮추는 감발이 발생했다. 발전소 완공에 맞춰 같이 준공되었어야 하는 송전

선로가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 강릉안인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, 

1164MW의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이 지역에 위치한 5개의 발전소에 분배하여 출력

을 낮춰야 한다. 전력거래소가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한 “강릉안인화력 2호기 

신설에 따른 동해안 발전단지 전력계통 운영방안”에 따르면 강릉안인 2호기가 

준공되면 총 2304MW를 감발해야 한다. 이때 계통민감도가 큰 강릉안인 1호기와 

2호기 둘 중 하나는 끄고, 나머지 발전기들은 약 70%정도만 발전하는 상황이 발

생할 수 있다고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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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1. 강릉안인 1호기 시운전 시작 후 출력감발량>

[단위: MW ]

**동해안 인근 발전기 예방정비, 시운전 출력 등에 따라 발전제약량은 변동가능

<출처: 전력거래소 제출자료 재구성>

발전소 건립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.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설립은 박

근혜 정부에서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. 이명박 정부시절

인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로 민간기업이 발전소 건립에 

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결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하게 되

었다. 그 결과 대규모 전력수요처인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 아닌, 청정도시 강

원도에 난데없이 대규모 석탄·원자력 발전소가 줄줄이 입지하게 되었다. 국회

의원인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“큰 일꾼 권성동이었기에 [주요기

업 및 공공기관] 강릉 유치! 라며, 강릉화력발전소 유치를 자신의 성과 중 하나

로 내세우기도 했다.

 

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역별로 사용하는 전력량은 강원도 

16,808GWh, 서울 47,295GWh, 경기 133,445GWh이다. 그러나 지역별 전기 사용량, 

송전선 설비 가능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대규모 발전소들이 강원도

에 연이어 허가가 났다. 그 때의 막무가내식 발전허가가 2022년에 부메랑처럼 

돌아와 발전소들의 송전제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.  

HVDC는 ‘북당진 ~ 고덕’구간에 설치된 것과 같은 모델인데, 20년 말 상업운전을 
시작하여 21년 한해만 9회 고장이 발생했다.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실어
나르게 될 HVDC가 고장난다면, 수도권 전체에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
다. HVDC는 ‘북당진 ~ 고덕’ 구간에서도 현재 50%만 송전하고 있다. 345kV의 
송전선을 추가해야 정상 송전이 가능하다. 이는 교류 전력망 내에 직류전력망을 
넣으면 계통안정성 문제로 교류전력망 추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 

산업부와 한전에서는 HVDC가 100%이용된다는 가정하에, HVDC #1, #2가 준공
된 이후 송전제약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. 만약 HVDC가 준공된 후 송

발전 설비 용량 발전출력 발전제약 감발시작일
발전소 A 1,022 750 272 (27%) `22.6.14
발전소 B 1,022 750 272 (27%) `22.6.14
발전소 C 595 400 195 (33%) `22.6.14
발전소 D 595 400 195 (33%) `22.6.14
발전소 E 1040 810 230 (22%) `22.6.14
합계 4,274 3,110 1,1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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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가능용량의 100%를 송전하지 못한다면, 송전제약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. 
양이원영 의원은 “HVDC의 건설은 동해안 지역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
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.”라며, “발전소를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, 
송전선로를 만들어놓고 전기를 제대로 송전하지도 못하는 상황”에 대해 “누구의 
욕심에서 시작된 이중혈세 낭비인 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.”라고 지적했다. 
<끝> 


